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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생활말씀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2 티모 1,14)
바오로 사도는 “믿음으로 아들이 된”(1티모 1,2 참조) 티모테오에게 편지로 자신의 복음화 활동을 알려 주면서 에페소의 공동체를 맡깁니다. 죽음이 그리 머지않았음을 느낀 바오로 사도는 공동체를 이끌어 갈 어려운 사명을 맡은 그를 격려합니다. 사실 티모테오는 사도들이 그에게 전해 준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실체의 ‘귀중한 자산’을 받았으며, 이제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 성실히 전달할 책임을 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그것은 곧 자신이 받은 선물을 지키고 빛을 발하게 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바오로와 티모테오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임무를 지닌 목자이자 복음전달자로서 그 빛과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그 후계자들의 증거를 통해 복음 선포가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 및 종교 공동체에서 이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일치된 가정을 건설하고,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정치와 노동에 헌신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고, 복음을 실천한 지혜로 문화와 예술을 조명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하느님께 삶을 봉헌하는 등의 사명입니다. 

나아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셨듯이 <[…] 모든 남녀에게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1 2019년 10월은 가톨릭교회에서 ‘특별 선교의 달’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환영과 만남, 대화를 가져오는 복음적인 사랑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2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을 모신 ‘궁전’이며, 성령께서는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지킴으로써 그것을 발전시키고 모두에게 소용되도록 내어놓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보물’ 중 첫째가는 것은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다시 일깨우고 기도로 양분을 취한 후, 애덕의 증거를 통해 그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사제 서품을 받은 J.J. 신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게 브라질 대도시의 어느 대성당에서 신자들을 돌보는 직무가 맡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주위 환경에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종종 확실한 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사에 참례하면서 다른 전통 예식에도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전달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본당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닌 문화적 뿌리에 가치를 부여하려면, 미사 성제도 좀 더 축제의 분위기로 이끌고 그들 문화에 친숙한 전통 악기로 활기를 띠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모두를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지닌 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또 다른 값진 보물은 그분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 선물은 <[…] 우리 편에서 커다란 책임이 따릅니다 […].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주시어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자 하십니다.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 그럼 이달의 생활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그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늘 너그럽게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말씀이 참으로 우리 영성 생활의 기초 양분이자 우리 내면의 스승, 우리 양심의 인도자이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의 확고한 근거가 되도록 합시다. […] 양심 면에서 커다란 방향 감각의 상실과 혼란이 존재하며,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단지 이런 심각한 위험에 저항하는 면역력을 지니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미 깊은 표현처럼(마태 5,15-16 참조) 켜진 등불이 될 것이며, 그 빛으로 다른 이들도 올바른 길을 찾고 그곳을 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3

레티치아 마그리  

포콜라레운동 총본부 「생활말씀」 편집위원
각주> 1. 프란치스코 교황, 2018년 세계 전교의 날 메시지 참조.

     2. www.october2019.va. 참조.

     3. 끼아라 루빅, ‘1991년 10월 생활말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ocolare contacts in Japan　E-mail: tokyofocfem@gmail.com　       HP: www.focolare.org/japan 

[image: image1.jpg]


  東京：03-3330-5619/03-5370-6424 
  長崎：095-849-3812

포콜라레(마리아사업회)　 도서출판벽난로인터넷서점http://www.focobooks.com
서울 본부：여 (04607) 서울 중구 다산로 21길 27-9(신당동)/전화 02-2232-2460   
서울 본부：남 (04002)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9-9(서교동)/전화 02-332-1010                                                                
